
          1. 귀 협회(중앙회)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          2.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수법은 사기범 실제 목소리 공개 등으로 기존 ‘정

부기관 사칭형’이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져 잘 속지 않게 되자, 대출을 받기 힘든 저신

용자 등을 대상으로 한 ‘대출빙자형’으로 전환하였고, 이로 인해 급전이 필요한 많은 

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. 

          3. 이에, 경찰청·금융협회(중앙회)·금감원이 더 이상의 피해확산을 차단하

고자 합동간담회 개최(10.11) 등을 통해 ‘대출상담 고객 대상 보이스피싱 노출여부 

확인제도’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.

             이의 일환으로, 경찰청에서 동 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금융권의 적극적

인 협조*를 요청해 온 바, 종합대책 추진과 관련한 금융회사 협조사항을 첨부해 드리

오니, 각 협회(중앙회)에서는 소속 회원사에 전파하여, 동 내용이 차질없이 시행 될 

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.

          * ‘대출사기’형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대책 시행 협조요청(수사1과-762

3, 2016.10.18)

          4. 아울러, 동 사안에 대한 소속 회원사의 이행실적 또는 계획을 각 협회

(중앙회)에서 취합하여 11월 15일(화)까지 우리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  

  

          [붙임]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선제적 차단 종합대책(금융회사 협조사항).  

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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